
2 0 0 0년을 향한 도약의 자세
현재 국내 화학산업, 특히 석유화학산업을 보노라면 오늘이 아닌 내일, 아니 6년후 2 0 0 0년에는 어떠

한 처지에 놓이게 될까 궁금하다.

오늘의 공급과잉이 금새 사라질리 만무하고, 오늘에 없는 고부가가치 기술을 당장 개발할 수 있는

것이 아닌 바에야 5 ~ 6년후라고 별 뾰죽한 수가 있어 국가 산업을 이끌고 동아시아를 주름잡는 산

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.

이는 오늘의 화학산업 관계자들의 자세와 열정에 미루어 볼 때 매우 지당한 판단이고 평가일 것이

다. 혹시라도 석유화학 부문의 에틸렌 생산능력 3 2 5만톤(실제는 3 8 0만~ 4 0 0만톤)을 자랑하는 세계 5

위권의 석유화학 강대국이 되었다고 뚱딴지같은 소리를 내지를지 모르지만, 1년에 8 0 0 0억~ 1조원의

부채를 안고 장사해 보았자「가슴에 피멍이 드는 멍텅구리 짓」이상의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.

혹자는 이같은 상황이 오래지 않을 것이고, 80년대말과 같은 흑자의 시대가 돌아오면 상황은 완전히

역전, 웃음꽃이 만발할 날이 올 것으로도 믿는 모양이지만, 천만에 말씀이다.

세계 석유화학 산업의 생산능력이 이미 수요를 훨씬 웃돌고, 세계경기 활성화로 인한 수요증가만으

로 생산능력 초과분을 흡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현상적 분석을 토대로 할 때 그 가능성은 전혀

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.

더구나 다국적 화학기업들이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과 동남아의 신진그룹들이 C o m m o d i t y의 자

급과 거대화를 추진하는 속에서 과거와 같은 전략이 먹혀들지 않다고 판단, 이제는 세계시장의 질적

지배를 벗어나 양적지배로 전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Commodity 단독의 사업성은 그만큼 나빠질

수 밖에 없을 것이다.

즉, Commodity는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선에서 사업이익의 폭을 줄일 수 밖에 없고, 대신

U R타격과 지적재산권(물질특허)의 보호 물결을 타고 S p e c i a l t y에서 막대한 이윤을 챙기는 전략으로

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.

따라서 한국 화학산업계는 C o m m o d i t y의 규모화에 만족하거나, 과거와 같은 가격구조가 재도래해 막

대한 이윤을 챙길 수도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하며, 그러한 판단아래서 오늘을 깊이 통찰하고

내일을 향한 대응전략 수립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.

첫째는 규모화를 자랑하는 C o m m o d i t y의 한계가 무엇인지, 이를 타개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내

야 할 것이다.

그 방법중에는 C o m m o d i t y가 C o m m o d i t y에 머무르지 않고 S p e c i a l t y화하는 것과 함께, 다국적 기업의

S p e c i a l t y에 기반한 C o m m o d i t y의 파워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된 C o m m o d i t y시장 기반 확보방안을

추진해야 할 것이다.

둘째는「나만 살아야 한다」는 오만과, 「국가야 어떻든 나만 충실하면 된다」는 이기주의와, 「나는 잘

못이 없고 너에게만 책임이 있다」는 배타주의, 그리고「산업이야 어떠하든 나는 욕먹을 수 없는 신

사로 남아야 한다」는 체면주의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.

내 기업과 내 기업이 속한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그 속에서 내가 자리잡을 때 모두가 성장할

수 있고, 그 토대에서만 우리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전제에 동의한다면, 스스로 문제점을 찾고

해결책을 강구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내야 할 것이다.

그렇지않다면 아마도 한국 화학산업계는 그들을 멀리하려 할 것이고, 「전문경영인」의 한계를 극복하

지 못한 나머지「오너경영」의 구습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.

2 0 0 0년, 2억5 0 0 0의 경제인구를 포용할 수 있는 도전적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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